
꺎6차전서 끝낸다꺏 vs 꺎5차전이면 충분꺏 올해 한국시리즈에선 두산의 관록과 키움의 패기가 격돌한다. 양 팀 사령탑의 색깔 또한 극명하게 대비된다. 카
리스마 넘치는 김태형 두산 감독, 스마트한 장정석 키움 감독의 지략 대결에 관심이 쏠린다. 결전을 하루 앞둔 21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 참석한 김 감독(왼
쪽)과 장 감독은 각각 6차전, 5차전 안에 시리즈를 끝내겠다는 야심 찬 출사표를 던졌다. 잠실 ｜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두산-키움오늘부터한국시리즈
카리스마꺠vs꺠디지털…10년바꿀 꺋대충돌꺍

별들의 스킨스게임…5번째 무릎수술 받은 우즈, 5개홀 따내고 건재 과시 ▶ 2면

스타꺠&꺠패션

연기자 문근영이 깜찍한 거수경례로 시선을
붙잡는다. 21일 서울 신도림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tvN 드라마 ‘유령을 잡아라’ 제작발표회
에 참석한 문근영이 4년 만의 컴백 의지를 다
지며 각선미를 뽐내는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꺎시청률 꽉 잡겠습니다, 충성!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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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베어스와 키움 히어로즈
의 2019년 한국시리즈(KS)는 전
통과 혁신의 대결, 그리고 카리스

마와 스마트로 표현되는 김태형(52·두산), 장정석
(46·키움) 두 감독의 상반된 리더십의 충돌이다. 한
해설가는 “이번 KS 결과는 향후 몇 년간 감독은 물
론 단장 선임 방향, 팀의 전력구성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과장된 전망일까? 이번 K
S는 리그 흐름의 충돌, 그리고 혁신적인 단기전 전
술의 최종 시험대로 평가해도 부족함이 없다.

물러설 수 없는 두 팀의 승부는 원년 챔피언이자

2010년 후반기 가장 탄탄한 전력을 자랑하는 전통
의 팀 두산과 2008년 창단 후 오랜 어려움을 이겨
내며 새로운 전술로 마지막 무대까지 오른 혁신적
인 팀 키움의 격돌이다. 그만큼 그 결과에 깊은 관
심이 쏠린다.

뀫‘스마트 장정석’ 데뷔 첫 승 상대가 두산
1-2, 3-8, 2-9, 2-5, 3-12. 2017년 개막 후 히어

로즈는 5연패를 당했다. 취임 때부터 의문부호가
많았던 초보선장 장정석 감독에게는 비난의 화살
이 쏟아졌다. 그러나 장 감독은 2016년 통합챔피언
두산을 만나 싹쓸이 3연승을 거두며 기사회생 했
다. 개막 5연패 후 자신의 감독 데뷔 첫 승을 올린
최강팀 두산. 영원히 잊지 못할 승리였다. 그리고
‘사령탑 3년차’ 장 감독은 그 두산을 2019년 KS에
서 만나 창단 첫 우승에 도전한다.

장 감독은 부임 첫해였던 2017년부터 지난해까
지 2년간 매해 두산과 상대 전적 8승8패를 마크했

다. 올해는 어땠을까. 키움은 두산에 9승7패로 앞
섰다. 장 감독은 “두산은 최고의 강팀이지만 항상
팽팽한 승부를 했다”고 자신감을 비쳤다.

뀫카리스마 김태형·3년 연속 준우승은 실패다
김태형 감독은 2015년 취임 이후 5년 연속 팀을

한국시리즈로 끌어 올렸다. 사령탑 첫해와 이듬해
KS 우승트로피도 들어올렸다. 이미 대단한 업적
이다. 그러나 2017년과 지난해 준우승이 아쉽다.
3년 연속 준우승은 생각도 하기 싫은 아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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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김태형 감독> <키움 장정석 감독>


